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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방호훈련 실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중요시설 복합 테러(Terror) 통합방호훈련 지도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1일(수) 14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

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 신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드론(Drone) 등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되었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강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복합테러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강 장관은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아 고수온, 

유해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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